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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 2017.12.12. 정부세종청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부

단체장 여러분, 서울의 장관님들, 세종의 장관님들, 차관님들,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전라북도 고창에서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고병원성 AI

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24일 동안 추가

발생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잠복기 21

일 간을 넘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24일 만에 전

라남도 영암에서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

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면 빈도가 많이 줄었고, 또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AI가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수

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

나 AI는 다시 발생했고, 우리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의 아주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

적인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영암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

의 오리들을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요. 그 농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장과 사료운반 등으로 영암의 오

리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닌 30개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크게

창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가 없습

니다. 날씨도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좋은 차가운 날씨이

고, 더구나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어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여

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50분간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

다만 되도록 빨리 끝내고 방역 현장에 충실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회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

을 미리 드립니다.


